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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세 인하효과 지속되기 힘들다!
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쇄 가능성 … 가격추이․물량 취  난제 존재

정부가 물가 책의 하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 으로 내리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이 휘발유  

가격 인하를 기 만큼 체험하기는 쉽지 않을 망이다.

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와 유류 물량 배송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린 리터당 82원(휘발유 기 )의 세 이 

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가격을 내리더라도 국제 가격상승 등으로 인하 효과가 얼

마 가지 못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

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, 정부는 3월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 탄력세율 제도를 시행해 세  부담

분을 여주기로 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각각 리터당 82원, 58원 낮아질 것으로 상하고 있다.

하지만, 주유소 가격을 철 히 감시해 세 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, 상황은 

녹록하지 않다.

정유기업들이 국내 제품가격을 산정할 때 기 으로 삼는 것은 동산 Dubai유 등 원유 가격이 아니라 국제 

유류제품 시장가격이다.  정유기업마다 가격정책은 다르지만 국제가격은 1-3주, 평균 2주 가량 시차를 두고 

국내 가격에 반 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.

따라서 3월 둘째주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동일 기간의 국제 제품가격이 아닌 2월 셋째주와 넷째주의 국

제가격 흐름을 따르게 된다.

석유공사에 따르면, 싱가폴 시장의 국제 휘발유 가격(옥탄가 92 기 )은 2월 셋째주 배럴당 106.84 달러로 

주보다 5달러 이상 올랐고 넷째주에는 109.57 달러로 2.73 달러 상승했다. 경유(유황 0.05% 기 ) 역시 같은 

기간 배럴당 116.67달러와 119.88달러로 상승곡선을 그렸다.

3월10일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는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은 확실하지만 세 인하에 따른 낙폭을 신속

하게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.

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유기업들의 3월10일 출고분부터 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은 기존 물량이 소진

된 다음에나 인하된 가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2008년 부터 탄력세율이 용된 등유의 경우 탄력세율 용  리터당 1100원에 근 했던 가격이 정부가 

깎아  세 (115원선)에 가깝게 떨어지기까지 3주 가량 걸렸다.

물론 휘발유와 경유는 등유보다 물량 회 이 빠르기 때문에 사정은 좀 다르다.

주유소업계 계자는 “일선 주유소들은 3월10일부터 바로 인하된 가격에 공 받아 팔기 해 이미 재고 리

를 하고 있다”며 “  주유소가 싸게 는 데 기존 물량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”이라고 말했

다.

하지만, 정부의 강도 높은 감시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이 3월10일부터 세  인하폭까지 내리더라도 어느 정

도까지 갈지는 가늠하기 힘들다.

석유업계의 주장 로라면 국내 휘발유․경유 소매가는 국제 제품시장의 동향에 완 히 맡겨져 있는데 3월 

셋째주의 가격에 향을  3월 첫째주 국제 가격은 휘발유는 배럴당 107.93달러로 내렸지만 경유는 121.42달

러로 상승했기 때문이다.

석유 회 계자는 “소비자들은 인하된 가격이 오래가기를 희망하겠지만 상황은 그리 쉽지 않다”며 “석유업

계도 첫 인하 이후 국제 석유가격의 오름세로 제품가격이 반등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것에 해 우려하고 있

다”고 말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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